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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우, 처제 한혜진♥기성용 결혼 반대했었다

등록 2026.05.28 09:19:26

[서울=뉴시스] 배우 김강우가 처제인 배우 한혜진과 축구선수 기성용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

널 김강우 캡처)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배우 김강우가 처제인 배우 한혜진과 축구선수 기성용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강우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기성용을 만나기 위해 포항을 찾았다.

영상에는 김강우가 포항 스틸러스 소속 기성용의 경기를 관람한 뒤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기성용은 "큰 부상 이후 몸 관리가 너무 힘들다"며 "나이가 드니 회복도 잘 안 되고 온몸이 쑤신다"고 털어놨다. 이어 "젊었을

때는 90분을 다 뛰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려놓게 된다"고 했다.

이에 김강우는 "운동선수나 배우나 똑같다"며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알게 된다"고 공감했다.



기성용과 한혜진의 결혼 비화도 공개됐다. 김강우는 "처음에는 솔직히 반대했다"며 "그때는 상상이 안 됐다. 서로 너무 케어를

받아야 하는 직업이라 누군가 하나는 희생해야 하지 않나. 그게 걱정됐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그건 사실 저보다는 와이프가 희생을 많이 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기성용은 장모님에게 결혼 계획을 말씀드리러 갔던 당시를 떠올리며 "아내가 막내딸이라 장모님이 많이 아끼셨다"고 회상

했다. 이어 "지금은 연상연하 커플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강우는 2010년 한혜진의 첫째 언니 한무영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기성용은 2013년 한혜진과 결혼해 딸을 얻었

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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